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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후첫통일왕조 북송초대황제

조광윤(趙匡胤,927~976)은하북성

탁주고양현출신으로북송의초대황

제다. 묘호는태조로, 당왕조이후새

로운통일왕조를수립했다.

부친은 조홍은으로 오대 십국때 후

당의금군장교다.형제들이요절해사

실상장남역할을수행했다. 940년군

에들어가후한의장군곽위의막료가

되었다. 951년 곽위가 후주(後周)를

건국하자 개국 공신이 되었다. 954년

곽위가사망하자양자시영이2대황제

로즉위해조광윤을중용했다. 교태위

전절도감, 금군총장령을역임했다. 세

종시영이 959년 37세로 죽자후계자

인공제시숭훈은 7세에불과했다. 동

생조광의와참모조보등이쿠데타를

모의했다. 960년 정월 북한이 침략하

자이를막기위해수도개봉주변의진

교에 숙박했는데 군의 간부들이 칼을

들고마당에서 원컨대태위를추대하

여 천자로 삼고자 합니다고 외쳤다.

간밤의 술기운이 아직 남은 광윤에게

황포(黃袍)를걸쳐주었다. 공제의선

양을 받아 황제가 되었다. 송의 태조

다.광윤의즉위사실을접한화산의은

사진박은 천하는이제부터안정된다

고예언했다고한다.

태조에게시급한것은중앙집권의강

화와전국의통일이었다. 중앙의금군

(禁軍)을 강화하고 각 지방의 지휘관

들로부터병권을회수하는것이관건이

었다. 961년8월태조는주요장군들을

주연에초청했다. 이 자리에서병권을

내놓고지방의절도사로갈것을제안

했고, 장군들은황제의제안을수용했

다. 술잔을 돌려 병권을 해제했다는

유명한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의 일

화다.황제직속의금군강화도불가피

했다. 그러나중앙군의강대한지휘권

이남용되지않도록전전도점검과부도

점검을폐지했다.재위기간중군대규

모는 계속 늘어났다. 970년대 22만명

에서치세말에는 37만8000명으로늘

어났다.북방의영토안정과남방의왕

조통합을위해불가피했다.

재상 조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쪽

을먼저공략하고북쪽은나중에공격

하는선남후북(先南後北)의통일정책

을채택했다.쉬운것을먼저하고어려

운것을나중에하는선이후난(先易後

難)의 전략이다. 화가 유준은 태조가

눈오는밤에황궁을빠져나와조보의

집을 방문하는 설야방보도(雪夜訪普

圖)를생동감있게묘사했다.실제로전

국의통일은태종때인979년에완성되

었다. 965년사천의후촉정벌이추진

되었다. 971년 광동성과 광서성의 남

한이 975년에는 남경을 근거지를 둔

남당이정벌되었다.

절도사의 권한을 서서히 축소하였

다. 절도사 부대 중 우수한 자를 중앙

으로끌어올렸다. 진장이담당한경찰

업무를 중앙에서 현위(縣尉)를 직접

파견해 절도사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절도사가한곳에오래재임하지못하

도록해지방의유력자가되는것을방

지했다. 중앙에서 통판(通判)을 보내

전곡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운사를 두

어 그간 절도사의 권한이었던 조세와

염세등징세업무를담당토록했다.당

의 절도사가 사실상 총독의 권한을

휘두른것을정상화시킨조치라할수

있다.

오대의무인정치를문인정치로바꾼

것도 커다란 업적이었다. 경찰업무가

진장에서현위로넘어가고전운사, 통

판 등의 직책이 생기면서 직업관료에

대한수요가크게늘었다. 과거합격자

즉 진사(進士) 출신이 정치의 중심으

로등장했다.진사출신이아니면제대

로 행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태

조때 350명이 급제했고 태종때 진사

제도의기반이구축되었다. 정부조직

은중서성,문하성,상서성으로구성되

었고 독립적인 추밀원도 중서성에 맞

먹는권한을가졌다.

976년 50세의 나이로급서했다. 태

조가동생조광의와밀담을나눈직후

사망했다. 동생이형을도끼로살해했

다는촉영부성(燭影斧聲)의고사가여

기서유래했다.그러나모친두태후임

종시 동생에게 제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금궤지맹의고사도있어

암살설의진위여부는불분명하다. 조

광의가 태종으로 즉위한 직후 태조의

두아들은요절했다.태조는피를흘리

지 않고 점진적이고 온건하게 문치의

전통을확립한명군이었다.

박종구의
中國인물이야기

<초당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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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車화물선美동부해안서전도

화재 불안정진입어려워

한국인선원4명구조난항

선원20명은대피 구조

현대글로비스소속자동차운반선골든레이호가8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브런즈윅항인근바다에서전도돼옆으로기울어져있

다. /연합뉴스

현대글로비스소속대형자동차운반선

(PCC)이 8일(이하현지시간) 새벽미국

동부해안에서전도되는사고가발생했다.

사고 선박에는 모두 24명이 승선했으

며, 이가운데20명은긴급대피하거나구

조됐다.소재가확인되지않은나머지4명

은 한국민이라고 한국 외교당국은 밝혔

다. 미 해안경비대(USCG)를 중심으로

합동구조대가사고선박에접근해구조활

동을벌이고있다.

현대글로비스와외신등에따르면차량

운반선골든레이(GoldenRay)호(號)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현지시간) 조지아

주브런즈윅항의내항에서외항으로현지

도선사에의해운항하던중선체가옆으로

기울었다.

해안경비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새벽2시께,찰스턴의선박감시대원

들이 글린카운티 911 파견 대원으로부터

골든레이호가전복됐다는통보를받았다

면서 감시대원은긴급해상정보방송을내

보내고 구조인력들을 배치하도록 조치했

다고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골든레이호는 브런즈

윅 항구로부터 1.6km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좌현으로80도가량선체가기울

어졌다.

선박정보업체 베슬 파인더에 따르면

브런즈윅항에서출항한골든레이호는9일

오후 7시께볼티모어항에도착할예정이

었다. 볼티모어항은브런즈윅항에서북쪽

으로직선거리기준 1천100km가량떨어

져 있다. 사고 선박은 전도된 채 침몰하

지는않는상황이다.

이배는 2017년 건조된 7만1178t급 선

박으로, 마셜제도 국적이다. 전장 199.9

ｍ, 전폭 35.4ｍ크기로차량 7400여대를

수송할 수 있다. 사고 당시 글로벌 완성

차업체의차량 4000여대를선적했다. 현

재선적된차량의선박외유출등의물적

피해는확인되지않고있다.

선박에승선한24명가운데사고발생10

시간만에20명이대피하거나구조됐다.구

조된인원은한국민6명,필리핀인13명,미

국도선사1명등이다. 나머지4명에대해

서는 미 해안경비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4명은모두한국민으로, 선박

기관실에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

외교부당국자는 미해안경비대는현재

사고선박기관실에있는것으로확인된우

리국민4명에대한구조작업을진행중이

라고말했다.

외교부는사고수습을위해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담당영사를사고현장에급파

했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

해선원구조와사고경위파악및한국민

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사고원인이나추가적인구조여부는확

인되지 않고 있다. 김영준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현재로서는가장중요한부분이

구조 상황이기에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

다고말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보도자료에서 브런즈

윅 긴급대응 보트, MH -65 돌핀 헬리콥

터,찰스턴지부,사바나해상안전팀,구조

엔지니어링대응팀(SERT)등이구조작업

을벌이고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태풍이밀어낸 경축행사

北,정권수립71주년조용히치러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9 9

절)을큰행사없이조용히치르는분

위기다. 태풍 링링이 남기고 간 피

해를 복구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데다

올해가정주년(5, 10년단위로꺾어지

는해)이아니어서관련행사를최소화

한것으로보인다.

이날오전북한매체들은9 9절의의

미를 되새기고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를일제히내보냈지만, 관련행

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매체들은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

틴러시아대통령등우호국가정상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

냈다고밝힐뿐김위원장의공개활동

도전하지않고있다.

북한은1948년김일성을내각수상

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이 수립된 9월 9일을 정권수립일

로기념하고있다. 정주년이었던지

난해70주년에는리잔수중국전국인

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등고위급외

빈을대거초청하고열병식과군중시

위, 집단체조 등 기념행사를 성대하

게치렀다.

더욱이올해는9 9절직전에북한을

할퀴고간태풍때문에크게경축할상

황이 아니다. 지난 7일 북한을 관통

한제13호태풍링링은5명사망등총

8명의 사상자를 내고 여의도 면적

(2.9㎢)의 157배에 달하는 농경지에

피해를줬다.피해집계가끝나면피해

규모가커질수도있다. 심각성을인

식한김정은위원장은태풍상륙전인

6일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를소집해

철저한대비를지시했으며, 당과정부

간부들도 피해 현장에 총출동해 복구

작업을지휘했다. /연합뉴스

아베 한국에외교무례저지른

고노외무상 방위상에기용검토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한국

에잘못된메시지를보내지않기위해한국

에대해 결례외교를편고노다로(河野太

郞)외무상을방위상에기용하는것을검토

하고있다고교도통신이9일보도했다.

통신은오는11일로예정된개각의하마

평을 다룬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고노 외

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인징용공(강제징용피해자)문제와

위안부문제에대해한국에일본의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무상에서

퇴임하더라도 방위상에 기용함으로써 한

국측에잘못된메시지를보내지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통신

은 이어 고노 외무상이 방위상에 취임하

면 한일 관계의 악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미일 3개국의 안전보장 연대를 유지하

는과제를안게된다고덧붙였다.

교도통신이언급한 잘못된메시지는한

국에대한결례외교의책임을물어고노외

무상을 경질하는것으로받아들여질가능

성을의미하는것으로읽힌다. 고노외무

상은지난 7월 19일강제징용문제와관련

해남관표주일한국대사를불러항의하는

자리에서남대사가발언하는중간에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말을끊고면박을줘한

국정부로부터결례라는항의를받았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장관급 인사로서

격에 맞지 않게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

령을 비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으며,

지난달27일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이역사

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

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면

서 적반하장격의막말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

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을향해) 얼굴에진흙칠을하는것

같은 일만 과하게 했다며 고노 외무상의

사퇴를주장하기도했다. /연합뉴스


